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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코스트코 광명점은 제3차 자율조정에서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요구를 받아드려라!

12월15일(개점일)에 중소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 할 것이다.

1.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과 광명전통시장은 지난 10월8일 “방대한 규모의 코스트코는 인근 중소상공인

은 물론이고 인접도시까지 광범위하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으로 중기청장에

게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2. 중기청장은 우리의 요구가 타당함을 인정  2012년11월20일 코스트코코리아의 광명점에 대해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하였다. 이에 11월30일 제1차 자율조정회의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

고, 12월7일 제2차 자율조정회의에서는 상호 입장차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었다. 우리는 상생의 취지에

서 상당부분을 양보하며 협상에 임하였고 단한가지사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3차회의에서 

논의키로 하였다.(상세 협상 진행 내용은 타결 전까지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

3. 2012년12월11일(화)10:00 시청에서 제3차 자율조정회의가 예정되있다.그러나 코스트코는 12월15일을 

개점일로 잡고 개점을 강행하려하고있다.

  

4. 이에 본 대책위원회는 12월11일(화) 제3차 자율조정회의에서 지역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코스트코는 중기청의 사업개시일시정지 권고를 

받아들여1 2월15일(토) 개점일을 협상 타결시 까지 연기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만약 협상이 타결 되지 않음에도 개점을 강행시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한 싸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


